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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관록을 상징하는 흰머리. 그렇더라도 흰머리가 

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 흰머리는 늙음의 상징

이기도 한 때문이다. 사실 파뿌리처럼 흰 머리카락은 실

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한다. 

그렇다고 흰머리를 막을 수는 없다. 흰머리가 생기는 

시기와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대 이후부

터 흰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40~50대엔 대다

수가 검은 머리카락을 그리워하게 된다. 

■ 흰머리와 ‘새치’는 다르다?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

다.‘KISTI의 과학향기’에 따르면 머리카락 색은 모낭 

속 멜라닌 세포가 결정한다. 세포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

하는데 색소의 양이 많을수록 머리색이 짙어진다. 나이

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하얗게 나는 이유는 멜라닌을 합

성하는 멜라닌 세포의 수가 줄고 그 기능도 떨어지기 때

문이다. 즉 나이가 들면서 점차 멜라닌 색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본래의 색을 잃는데, 이것이 흰머

리인 것이다. 흰머리는 검은 머리보다 굵어 보이는데, 이

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카락보다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

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다. 

 

흰머리는 서양인의 경우 30대 중반, 동양인은 30대 후

반, 아프리카인은 가장 늦은 40대 중반에 생기기 시작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흰머리도 생기는 순서가 있다. 흰

머리는 일반적으로 옆머리부터 시작해 정수리와 뒷머리 

쪽으로 퍼진다. 또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코털-수염-눈

썹-속눈썹 순으로 하얗게 탈색된다. 겨드랑이, 가슴, 음

부 등에 나는 털의 색은 잘 변하지 않는다. 

흔히 젊은 사람에게서 나는 흰머리를‘새치’라 부르는

데 이는 속칭일 뿐 의학적으로 흰머리와 동의어다. 하지

만 노화가 아니더라도 흰머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은 호르몬 이상도 원

인이 될 수 있고, 악성빈혈이나 골감소증, 당뇨병, 신장

병 등의 질환이 흰머리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가족력도 영향을 미친다. 이른 나이에 흰머리(새치)가 

난 사람이라면 부모 중 한 사람은 같은 경험을 했을 가

능성이 높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흰머리가 난 경우, 

특이 질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한편 흰머리와 다르게 부분적으로 백발이 나타나는 

현상을 백모증(poliosis)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르덴부

르그증후군, 부분백색증, 티체증후군, 알레잔드리니증

후군, 신경섬유종증, 결절경화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흰머리, 스트레스 받아도 난다?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후 국고 낭

비 죄와 반혁명죄로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37살 젊

은 나이에 단두대에 오르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

룻밤 사이 백발이 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다. 머리

카락이 갑자기 하얗게 세는 것을 가리킨다.

스트레스가 흰머리를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연관성과 

기전은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액 순

환의 장애를 일으키고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

켜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근의 혈관을 수축

시킨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다

시 검은 머리로 돌아올까? 안타깝게도 한번 난 흰머리

가 검은 머리로 날 확률은 매우 낮다.

 

■ 흰머리 뽑을수록 많이 난다?

흰머리가 보기 싫

을 때 사람들은 눈

에 띄는 흰머리를 뽑

곤 한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흰머리

는 뽑을수록 많이 난

다며 뽑지 말라고 말

린다. 사실일까? 틀린 말이다. 흰머리는 뽑은 만큼만 다

시 난다. 모낭 하나에는 한 개의 머리카락만 나오기 때

문에 하나를 뽑았다고 그 자리에 2~3개의 흰머리가 나

오지는 않는다. 단지 흰머리를 뽑아도 모근은 두피 아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흰머리가 나는 것은 가능하다.

■ 염색은 건강에 해롭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염색이다. 하지만 염색은 현기

증이나 이명 현상을 일으키거나 탈모를 유발하기도 한

다. 염색약에 포함된 아니린(aniline) 색소의 유도체(아니

린을 모체로 변화시킨 화학물질)는 피부 흡수율은 높고 

배출은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염료가 모공을 통해 모근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잦

은 염색은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탈모가 있

는 사람은 흰머리가 나더라도 염색은 금기 사항이다. 전

문가들은“염색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해야 

한다면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하고 염색약이 두피에 직

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흰머리에는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다. 

세월이 지나 생기는 흰머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젊

은 나이에 나는 흰머리는 안 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평소 두피 마사지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휴식 등을 통해 모근으

로 영양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 흰머리를 줄이려면?

서울대병원 피부과 조성

진 교수에 따르면 뚱뚱

할수록 흰머리가 많이 

난다. 조 교수는“나이

와 가족력 외에 비만과 

흡연이 흰머리를 촉

진한다. 특히 흰머리

가 생긴 젊은 사람 가

운데 뚱뚱한 사람에

게서 확실히 흰머리

가 많다. 비만한 사람

의 대사 변화가 모발 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

정한다. 또 담배를 피우면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

에 흰머리와 관련이 있다. 만성질환이나 악성 빈

혈 등 질병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도 흰머리가 나

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이 지나 생기는 흰머리는 어쩔 수 없다 하

더라도 체중 조절과 금연으로 흰머리가 생기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고른 영양 섭취와 같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도 흰머리 예방에 필요하다. 조 교수는“흰머리 

예방으로 체중 조절과 금연을 추천한다. 또 일반

적인 건강관리가 흰머리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뚱뚱한 사람이 흰머리 더 많이 날까? 

▲ 흰머리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한다. 사진=shutterstock

▲ 모낭 하나에서는 한 개의 머리카락만 

      나온다. 그래픽=타운뉴스

▲ 사진=shutterstock


